
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
2026. 6. 7.

‘거짓’이 ‘참’처럼 보이는 시대 (출 7:8–13)

▣ ‘이적을 보여달라’ 요구하는 이유

새번역) 출7:8~11 “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. 9“바
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든,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
앞에 던지라고 하여라.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.” 10모세와 아론은 
바로에게 갔다.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. 아론이 바로와 그의 
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, 그것이 뱀이 되었다. 11이에 바로도 현
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,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
똑같이 하였다.”

∎ ‘거짓’이 ‘참’처럼 보일 수 있는 시대

새번역) 출7:12 “12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, 그것들이 모두 뱀이 
되었다.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.”

∎ ‘참이 거짓을 삼키다.

∎ ‘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다

새번역) 출7:13 “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,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, 그들
의 말을 듣지 않았다.”

▣  공동체 적용 질문 

1. 요즘 내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‘증거’(결과·성과·인정)를 더 붙들고 있는 자리
(생각/감정/선택)는 어디입니까?

2. 이번 한 주, ‘비슷해 보이는 것들’ 사이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
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? (예: 말씀 한 구절 붙들기, 
말 한 번 멈추기, 정보 소비 줄이기, 기도 3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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